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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음식이야기▪ ▪

안용옥 아들- , -

물질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

살인가 살부터 고향은 귀일리 가문동 집이 어려우니까 옛날에 크고 보니 언니도 있고10 11 , .

원래는 할머니가 물질을 해서 먹을 거 없으니까 물질했지 귀일리 가문동 바다에 물질가고.. . .

귀일리에서는 어떤 해산물이 잘 잡히나* ?

소라 문어 해삼 그거 외에 없어 성게 하고. , , , ..

뭘 잘 잡으시나* ?

우리는 그냥 소라나 성게 잡고

물질 갈 때 음식 가지고 가나* ?

그건 육지다닐 때 제주에서 가지고 간 것들 여기에서는 바다 갈 때 음식 안 갖고 가 바다하, . .

고 집하고 가까워서 갔다 와서 먹었어

해산물별 조리법*

소라1.

옛날에 소라는 우리가 클 때까지는 삶아서 우리 할머니가 옹포 통조림 공장에 통조림하는 데,

에 싣고 가고 다음 할머니가 나와서 삶아서 애월 어느 통조림 공장이 있더라고 거기 끝나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소라 들고 동문 시장도 가서 팔았어 일제 강점기.

에 애월은 끝났을 거야 그런데 한림은 오랫동안 있었어 옛날에는 소라를 누가 먹어 삶아다, . ,

가 다 꺼낸 후 손질하고 통조림 공장에 가서 팔았어 돈 아까워서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 ,

어 보지도 못하고 삶아서 다 팔아 삶은 소라 꺼내서 내장 소라를 받아서 할머니가 삶거든, , ,

그러면 할머니 모르게 내장 잘라서 먹어버리고 소라도 훔쳐 먹어 버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집에서는 삶아서만 먹고 날걸로는 안 먹고 그 당시에는 물회가 없었었어 오로지 삶아 먹었, , ,

지 옛날에도 적했고 지금도 삶아서 하고 적 할 때에는 양념이 없었어 그냥 삶아서 적꼬치에. .. ,

꽂아서 양념이 뭔지 삭제 때 주로 하고 제사 때는 모르고 삭제 때 적을 했지, .. .. .

전복2.

전복은 동문시장에 가서 팔았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는 가끔 전복이 돈을 주는. , ,

거니까 집에서 안 먹어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거 한 번 먹었, . ,

으면 죽 끓일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잘잘한 작은 전복은 상인도 안 받아 부터 받고.. . , 200g

작은 것은 가지고 와서 그냥도 먹고 그렇게 흔하게 잡지도 못해 작은 것은 날 걸로 먹어 옛, , ,

날에는 할 줄 모르니까

보말3.

옛날에는 보말도 안 먹었어 보말 잡으면 그냥 재미로 꺼내서 먹고 지금이니까 보말 팔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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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냥 잡아다가 꺼내 먹고 먹을 줄을 몰라 먹을 거라고 생각 안했으니, ,

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요즘에는 며느리들 있으니까 무치는 것도 모르는데 보말 잡아다가.. .

삶아서 꺼내 먹을 줄은 알지.

해삼4.

해삼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채로 먹지 않고 물 펄펄 끓으면 얼른 데치면 이것이 부드러워져,

이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기름 넣고 둘러서 먹어 부드럽게 먹어 토렴해서 기름 넣고 무, . , ,

쳐서 참기름만 넣고 무쳐서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해삼 내장은 강원도 가 보니까 일본에서. . .

해삼 내장을 받아가 해삼 내장은 이렇게 작은 상자가 있어 담을 수 있게 만든 상자에 넣고. ,

성게도 그런 상자에 넣어서 일본에 수출해 해삼 잡아다가 누가 잡아 온 사람이 먹습니까 가, ?

급적 사 온 사람이 먹지 잡아 온 사람은 안 먹어 잡아 온 사람은 먹을 줄도 모르고 잡아 오, .

기만 했지 해삼 알은 날 걸로 그냥 먹었지 물회도 하고, . ..

우미5.

우미 삶아서 닥닥 찍어서 간장 넣고 파랗게 넣어 부추나 파나 많이 넣으면 맛 없어 양념은, .. ,

안 놔 지금은 맛있는 다시다나 넣더라도 우미에는 아무것도 안 놔 간장도 안 놔 우리는 그, , ,

냥 파랗게 해서 그것 좀 섞어 넣지 콩가루는 넣는 사람은 넣지 오로지 날 것에 파 넣고 먹. ,

었지 지금은 안 하니까 모르는데 우미 장사하는 할머니가 그것 닥닥 찍어서 오복 간장 넣어.

서 해 우미에는 아무것도 안 놔 그냥 시원하게 그게 맛으로 먹는 건 아니니까 물질 갔다, , . .

왔을 때..

군소6.

군소는 요즘은 막 잡아다가 먹지 옛날에는 먹을 걸로 안 알았지 사람이 영리해야 먹지 영리, . .

하지 못하니까 그게 먹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안 먹어 군소는 다 먹어 많이 잡았었어 잡아, , .

서 팔았지 군소는 중국집에서 써 옛날에도 중국집에서 군소를 썼지 다른 곳에서는 안 썼어. , , .

먹을 걸로 안 알았어 중국 집에 팔러 가 보니까 요리에 그걸 넣더라고 그 사람들 그거 삶아, ,

서 줄줄이 걸어서 말려 말렸다가 중국 요리에 놔,

청각7.

청각 잘 안 나 옛날에는 났는데 사고 팔고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나 옛날에는 말렸다가, ,

우리가 먹는 게 아니지 해산물은 생산자가 먹고 제주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다 팔아 청각. . .

도 다 일본에서 소비 일본에서 와서 받아가 집에서 먹는 건 빨아서 장국 하고 된장에 찍어, .

먹고 장국은 냉국 된장 넣고 된장 고추장 다시다 좀 넣고 그러면 됐지 청각은 삶아서 하, . .. , .

면 된장에 찍어 먹고 장국도 해 먹고 다 할 수 있어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삶지 않고 다,

말려 먹으려면 말렸다면 그냥 빨아서 써 말리면 삶은 것과 같은 거야 날 것은 삶아야 되고, , .

말린 것은 안 삶아도 되고 지금도 서쪽 마을에 가면 김치 양념에 섞어서 하지 무쳐서도 먹, ..

고 무칠 때는 된장으로 청각은 된장이 주로 맛있어, , ,

미역8.

옛날에는 미역을 캐서 말렸는데 요즘은 날 걸로 미역도 캐면 옛날 조합에서 받아가고 나중에.

는 다른 상인들이 받아가고 집에 가지고 오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날 채로 빨아서 먹고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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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귀는 옛날에는 나무 불에 떼서 구워 먹었는데 이제는 나무를 안 떼니까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튀겨서 먹어 양념은 안 하고 바다 것이라서 짠 맛이 있어서 그대로 짠물에, .

서 말리기 때문에 거의 간이 돼 있어서 바다의 것은 자연 그대로 음식이 된다 밭에서 난 것,. .

은 간을 해야 되지만 바다의 것은 바다 짠물 그대로 말리기 때문에 간이 다 돼 있어 설탕을,

살짝 뿌리면 더 맛있죠 근데 자연 식품으로 먹는다면 자연 그대로 말려서 살짝 튀겨, .

톳9.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 옛날에도 우리가 커 보니까 조합이 그 톳을 관리해 그래서 그걸, .

말려서 조합에서 입찰을 봐 그렇게 해서 가져 가 집에서 못 먹게 해 도둑질해서 톳 삶아서, . ,

무쳐서 된장 넣고 설탕 놓고 고춧가루 넣고 초 넣고 냉국도 된장으로 양념 야채는 넣고 싶, ,

으면 넣고 싫으면 안 넣어 톳밥 해서 먹었지 톳에 밀가루를 섞어서 그렇지 않으면 없어서, , ,

먹지 못하니까 생 톳에 밀가루에 넣고 시루에 넣고 쪄서 범벅처럼 해서 먹어 톳밥하고 톳, ,

범벅으로 먹어 범벅은 밀가루와 톳만 넣고 톳밥은 보리쌀에 톳만 넣고 지금도 흰쌀에 톳 삶. ..

은 거 넣으면 밥 돼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넣으면 밥 돼 지금 혈압에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

그렇게 해서 먹지.

성게10.

옛날에는 성게를 안 먹었어 할 줄 몰라서 받아가지 않으니까 바다에 내 버렸어 나중에 일본, , .

사람이 요청하니까 수협으로 성게를 받아다가 보냈지 지금은 한국에서 성게를 먹으니까 하지,

강원도 가면 이런 것도 다 일본으로 보내 성게 우리 시절에는 안 삶아 먹었어 한 번 가면, ,

하나 잡아서 먹지 성게 먹을 줄을 몰랐지 요즘은 돈 주고 팔지 성게로 젓갈 못해 소금만, . . ,

넣은 건 반찬 근데 나는 먹어 보지 않았어 그건 그렇게 하면서 팔고 있지 한 통에 만원, . . 6~7 ,

성게에 소금 섞고 젓갈은 소금 섞어야 젓갈. .

문어11.

문어는 옛날에는 문어 아주 큰 거 잡아다가 죽 끓여 먹고 작은 것은 데쳐서 그냥 먹고 죽 끓,

일 때는 참기름과 쌀 넣고 날 것으로 쌀 괴 문어 넣고 그냥 물 넣고 끓이면 죽 다 돼 문어.. ,

와 쌀이 완전히 풀어질 정도면 되지 그 때 되면 문어가 건드리면 아주 잘 삶아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찍찍 찢어져 삶아서 찍어 먹을 때는 얼른 데쳐서 초장 찍어 먹어 문어 가지고. ,

별 거 다하지 무쳐서도 먹고 문어로 물회도 하고 그러지 문어 먹어 버리면 살 수 있어 제주. . ,

도 사람 밥 먹어야 살지 무쳐먹고,

오분자기12.

오분자기는 집에서 먹었어 반찬으로 오분자기 반찬은 잘 몰라 오분자기는 삶아서 먹었을, .. ,

거야 전복은 날 것으로 먹어도 오분자기는 생으로 안먹었는데 옛날 식이지 지금은 없어서, ,

못 먹어.

배말13.

비말 그것도 맛있어 그것도 삶아서 그냥 먹어 죽 국 안 끓이고 삶아서 그냥 꺼내서 먹었, , , ,

지 찍어 먹을 때에는 된장에 소금은 고기 먹을 때 소금이지 해산물은 소금에 안 적셔 다. , , ,

된장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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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벗14.

굼벗 해다가 물회 물회 종류는 다 그거야 옛날에는 양파 오이가 없어서 오로지 된장만 삶, . , ,

아서 돌에 아주 밀어서 껍데기 다 다듬어서,

파래15.

파래도 먹는 파래 있고 안 먹는 파래 있는데 파래는 해다가 갈치국에 호박도 넣는데 갈치국,

에 넣으면 맛있어 그런데 요즘은 파래를 안 쓰지 옛날에 물 끓이고 갈치와 파래를 넣지, , .. ,

간은 장물 간장 조선간장 넣을 게 없으니까 파래를 넣었지 호박이 없어서, , . ,

깅이16.

난 깅이 안 잡았어 요즘은 깅이 잡으면 삶아서 물 짜서 건더기 던져 버리고 국물만 뭐해서,

먹었지 국도 끓여 먹고 죽도 끓여 먹고 국 끓일 때는 미역은 어울리지 않고 밭에 나는 무. ,

썰어 놔야지 죽 끓일 때는 쌀만 넣어서 그 물에 죽 끓이는 거 볶을 때는 장물만 넣고 볶아, . ,

요즘은 튀겨 먹는데 젊은 사람들이 먹어 먹는 사람들이 알아,

감태17.

감태는 먹지 않고 일본으로 수출했지 감태가 화약 만든다고 했어 공출 한 사람에게 감태 얼. , ,

마 해서 배당해 그렇게 해서 냈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 해주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한국해,

주에서 감태를 받았지 공장 만들어서 그런데 한국 해주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감태를 말라. .. ,

서 받았어 감태를 말려서 불 지펴서 태운 재로 한 건 옛날 제국시절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

화약 만든다고 했어 우리가 돈도 안 받고 일본 시절에 그렇게 재 만들어서 줬지 나도 했어, . .

날 걸로도 하고 재로도 하고 일본 사람 때 내가 아주 어렸는데 훈련을 와서 했는데 일본 사.

람이 우리 한라산에 처음 들어 온 때 청년단 훈련했는데 며칠 동안 나오라고 해서 가서 했는

데 구둣발로 다리를 차 버리니까 나중에 살 되니까 다리가 아파 훈련 할 때는 흰 와이셔츠70 ,

에 아래 검은 옷에 검은 멜빵을 맸거든 그러면 나란히 두 줄로 서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부,

르고 일본은 일본말로 부르는데 그 놈이 구둣발로 차 버렸어 나란히 세우면 동쪽으로 세워서,

애국가를 부르라 한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어린 때인데 가지 않아도 되는데 뻥 차,

버려서 지금은 세 되니까 막 아파 원래 나이는 세인데 호적으로는 내가 몇 살인지도 몰70 , 85 ,

라 지금도 감태는 시세가 있는데 바다에 감태가 없어. .

ᄆᆞᆷ18.

ᄆᆞᆷ도 안 나 예전에는 아주 많아소 날씨가 세어나면 위로 막 올라왔지 그런데 지금은 안 나, . .

ᄆᆞᆷ은먹는ᄆᆞᆷ이있고안먹는ᄆᆞᆷ이있지 철에따라먹는ᄆᆞᆷ이있을때는먹고 무쳐서먹고. , .

된장 넣어야 돼 요즘은 초무침처럼 하고 옛날에는 된장 ᄆᆞᆷ국도 냉국은 된장으로 하고 ᄆᆞᆷ국, , . ,

은 주로 꿩하고 돼지고기 넣고 푹 고아서 먹고,

성묵19.

성묵은ᄆᆞᆷ이많이거름하는ᄆᆞᆷ이많이나야그것에성묵이달려있지 ᄆᆞᆷ에달려있어 성묵, ,

은 안 먹어 그것은 나라에서 받아갔지 뭘 하는지는 몰라 성산포 쪽에서는 날 거야 성묵 말, , . .

고 여기 와 보니까 그거 있던데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는 다 따가고 있을 거야 성묵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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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었어 돈 만드느라고 성묵은 옛날 도배하는 풀 만들었다고 해 가시리도 그런 것 그거, .. , ,

해서 종이 만드나..

가시리20.

가시리는 풀 먹기도 하지 우리는 동촌 아니라 서촌이어서 가시리를 안 먹어 풀로만 써, . , .

경조사 때 해녀 집에서만 나오는 메뉴는* ?

해녀 집에 가면 해산물이 잘 나오지 해삼도 있고 소라젓갈도 있고 소라젓갈 만들 때에는 전. ,

복 내장 넣고 성게 넣고 무쳐서,

보양식은* ?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 전복 하나면 밭 하나 사지 아기 학교 시키고 도시락 싸고 밥, . , ,

도 못 먹었는데 문어도 잡을 줄 몰라서 잡아서 돌 위에 놔두니까 도망가 버렸어 요즘은 밥.. ,

을 못 먹어 그냥 사는 거지 어서 오라니까 빨리 가진 못하고 요즘 물질가면 할 수 있어도, , ..

안 가 힘들어서. ..

해산물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

다 좋지 그런데 누가 주나 좋아해도 먹지 못해 해산물이 얼마나 비싼데. ? , .

한 번 들어가면 물질하는 시간은* ?

옛날 고무옷도 안 입었는데 몇 시간 해 분 분하면 나오지 나왓다가 들어갔다가 하루? 20 10 ,

세 번 불 쬐서 다시 가고 불턱에서는 아무 것도 안 먹었어 요즘은 커피라도 있지, .. , ..

일본 군인들이 왔는데 친절하고 노래도 잘 하고 일본 사람이 해방에 아래로 내려와야 어느*

날 배를 타거든 배가 오려면 한 번 싣고 나가면 두 번째 와야 남은 사람을 싣고 가는데 그,

남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 그 배가 와야 갈 수 있지 옛날 해방이 되니까 바닷가에 폭, ,

탄 같은 것들 아주 많이 싣고 왔어 한림항도 그랬을 거야 우리 집에 일본 사람이 살아서 알, ,

지 그렇지 않으면 감태 얘기도 몰라.


